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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개요

음악 문화는 작곡가와 청중 간의 공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아마도 이

러한 공감이 가장 중요했던, 또는 절실했던 시기는 서구의 18세기 후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당대 작곡가들은 자신들의 음악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였고, 이러한 메시지는 청중과 어렵지 않게 소통되고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모방’이라는 수단을 통해 구현하였고, 이렇

게 구현된 메시지는 당대 청중에게 전달되었다.

이들이 모방하던 대상은 당대 음악 문화와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 무엇들, 예를 들면, 춤음악, 오페라의 아리아 선율, 프랑스 서곡의 도입부

등 음악 그 자체에서부터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사냥 나팔소리에 이르기까

지 다양하였고, 이러한 개별 음악, 또는 모방의 대상은 18세기 후반 작곡가

들에 의해 ‘보편적’인 방식, 또는 음악적 관습으로 작품 안에서 구체화되었

다.

미국의 음악 이론가인 래너드 래트너(Leonard G. Ratner)는 고전 시대 음

악에서 사용되는 그 당시의 보편적인 음악 표현양식들을 ‘토픽’(topic)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였다. 나아가 그는 토픽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실제

작품 분석에 적용하였고, 이를 통해 고전 시대 음악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

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그는 향후 발전될 ‘토픽 이론’의 토대를 제공하였

다. 래트너 이후 앨런브룩(Wye Allanbrook), 아가우(Kofi Agawu), 해튼

(Robert Hatten), 모넬(Raymond Monelle)등과 같은 음악 이론가들에 의해

토픽 이론의 범위는 확장되었다.

본 논문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K. 296》의 형식 분석에서 나아

가 위에서 언급한 토픽 이론을 이 작품의 1악장에 적용해 보려는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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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된 것이다. 그리고 토픽 이론이 전통적인 형식 분석의 제약을 어떤 방

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그리하여, 이 작품의 이해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

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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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8세기 후반을 이끌었던 계몽주의는 당대 음악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별히, 귀족 중심으로 향유되었던 음악은 부르주아지(bourgeoisie), 또는 중

산층까지도 청중으로 흡수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당대 음악 문화의 청중이

면서 동시에 이것의 형성에 기여하는 주체였고, 이들을 위한 공공음악회 역

시 본격적으로 개최되기 시작했다. 당대 작곡가들은 이 보편적인 청중을 위

한 작품을 쓰기 시작했고, 이들과 소통하려 하였다. 당대 작곡가들이 청중과

소통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이 논문은 당대 음악 양식 등을

모방하는 ‘토픽’이라는 매개체에 주목한다.

음악적인 토픽은 당대 유행하던 음악 양식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음악 작

품에 등장하였는데, 노래 양식, 팡파레, 사냥 양식, 다양한 춤 양식 등이 그

것이다. 이들은 개별 토픽으로 작동하면서, 18세기 후반 작곡가들의 작품에

등장하여, 청중으로 하여금 그것이 모방하고 있는, 또는 재연하고 있는 대상

을 상기하게끔 하였다. 모차르트 역시 그의 작품에서 이러한 음악적 토픽들

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의 청중과 소통하려 했던 음악가이다.

본 논문은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K. 296》의 분석을 위해 기획된

것이며, 이를 위해 두 가지 관점을 활용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이 작품

이 보여주는 음악 형식을 기술하는 것이다. 아래에서 다시 논의되겠지만, 이

작품은 3개의 악장으로 나누어져 있고, 개별 악장은 소나타 형식, 세 부분

형식, 소나타 론도 형식을 따른다. 전형적인 고전 시대의 소나타 사이클로

작곡된 음악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다시 논의되겠지만, 모차르트는 이 작품의 3악장에서 전

형적인 소나타 형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작곡 방식을 시도한다. 작곡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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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형식상의 실험은 지극히 전형적인 소나타 사이클로 기획된 이 작품에

새로운 결을 더하고 있는 것 같아 무척 흥미롭다. 나아가, 이러한 모차르트

의 음악적 실험은 당대 청중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만의 고유한 독창성을 준

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두 번째로는 이 작품의 1악장을 토픽의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토픽 이론에 관해 간략한 언급한 후, 이것이 실제 작품에서 어떻게 구

현되는 보이고자 한다. 악장을 통해 모차르트는 어떠한 토픽을 사용하고 있

는지, 그리고 작곡가가 사용한 토픽이 어떤 음악적 맥락에서 등장하여, 의미

를 만들어나가는지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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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바이올린 소나타 K. 296》의 소나타의 형식

모차르트의 《Sonata for Piano and Violin C Major, K. 296》은 1778년

3월 11일 만하임에서 작곡되었고, 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K. 376-378》과

함께 Op.2로 묶여 1781년 빈의 알타리아(Artaria) 에서 초판 출판된 작품이

다. 이 곡은 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K. 301-306》1)을 포함한 17개의 바이

올린 소나타와 함께 중기 작품에 속한다.

이 작품을 작곡하던 1778년경, 모차르트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만하임 여

행 중이었다. 당시 그는 이 도시의 궁중 고문관인 젤라리우스(Serrarius)의

집에 머물렀는데, 젤라리우스의 딸이었던 테레제 피에론(Therese Pierron)에

게 피아노를 가르쳤다. 이 작품은 모차르트가 만하임을 떠나기 전 피에론을

위해 쓴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2) 그러나, 모차르트가 이 작품을 피에론에게

헌정한 것은 아니었다. 이 작품이 출판되던 1781년 당시, 모차르트의 제자였

던 요제프 바바라 아우에른함머(Josepha Babara Aurnhammer)에게 헌정되

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작곡된 바이올린 소나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시기 작품

들에서 바이올린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피아노의 비중

과 대등해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 때문이다. 즉, 바이올린은 독립적인 선율

을 연주하며, 그것의 목소리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피아노 성부와 유기적

으로 어우러져, 음악적인 대화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두 악기의 풍부한 협주는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K.296》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곡의 1악장에서는 두 악기가 모방대위 선

1) 1778년 파리에서 Op. 1으로 묶여 출판 됨.

2) 음악지우사 편, 김방현 역, 『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9 모차르트Ⅱ』, (서울: 음악세

계, 2001), 18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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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로 진행되고 있고, 2, 3악장에서는 바이올린이 주로 선율을 이끌어나가며

피아노가 이 선율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런데, 《바이올린 소나타 K.296》이 이전 작품들과 차별화되는 이유는 3

악장에서 발견되는 전형을 벗어나는 소나타 형식 때문이다. 아래 분석이 제시

하겠지만, 전형적인 고전음악 형식을 고수하고 있는 1, 2악장과는 달리, 3악장

은 전형적인 론도 형식에도, 그리고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다. 이러한 형식상의 특징은 이 작품을 이전 작품들과 그리고 당대 작곡가들

과 구분 짓게 하고 있다.

<그림 1>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K. 296》 출판 당시의 악보

고전시대 소나타 사이클을 따르고 있는 《바이올린 소나타 K.296》은 다

음과 같이 구성된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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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장 형식 조성 박자 빠르기

1악장
소나타 알레그로

형식
C Major 4/4 박자 Allegro vivace

2악장 복합 3부 형식 F Major 3/4 박자
Andante

sostenuto

3악장 론도 소나타 형식 C Major 4/4 박자 Allegro

<표 1>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K. 296》악장별 구성

1. 제 1악장 Allegro vivace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K. 296》의 제 1악장은 고전주의 소나타의

일반적인 형식인 소나타 알레그로 형식을 사용하였다. 즉, 이 악장의 1주제

는 원조의 으뜸 조인 C Major로, 그리고 2주제는 딸림 조인 G Major에서

등장하고 있다. 1악장의 세부적인 구성과 조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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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세부적인 형식 구분 마디 조성

제시부

1 주제 1-22의 첫 박 C Major

연결구 22-42 C Major-G Major

2 주제 43-59 G Major

코데타 59-68 G Major

발전부

1 부분 69-79 G Major

2 부분 79-92
dm-am-em-bm-

G Major

재연결구 92-95 G Major

재현부

1 주제 재현 96-117 C Major

연결구 118-124 G Major

2 주제 재현 125-144의 첫 박 C Major

코데타 재현 144-153 C Major

<표 2> 1악장의 형식 구조

1) 제시부

(1) 1 주제

1 주제는 마디 1-22의 첫 박까지이며 C Major 조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시작에서 반주의 도입부나 서주의 형태는 나타나지 않고, 바이올린과 건

반의 유니즌(unison)으로 1 주제가 등장한다. 1 주제의 마디 1-2를 보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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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의 상성부에서는 셋잇단음표를 사용한 주제선율이 제시되며, 바이올린

과 피아노의 하성부에서는�♪의 리듬형태로 세 번 연속 동형진행

(Sequence)하며 나타난다. 마디 1-2에서는 C Major의 으뜸화음을 구성하는

음들로 도약 진행되는데, 이는 마디 3-4에서 보여지는 꾸밈음과 전타음을

사용한 순차 진행과 대조 된다. 마디 1-4의 형태가 마디 5-8에 그대로 반복

되어 나타나며 주제선율을 강조해 준다.

<악보 1>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1악장, 마디 1-8

마디 9-14를 보면, 피아노 상성부의 주제선율 음형을 바이올린이 바로 이

어서 한 옥타브 아래의 음역으로 나타나며 선율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모방

대위적인 진행은 마디 14까지 같은 형태로 반복되며 나타난다. 이때 피아노

의 하성부에서 알베르티 베이스(Alberti-bass) 음형이 Ⅰ - Ⅳ - Ⅰ 순서로

화성 진행하며, 선율을 받쳐주는 반주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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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1악장, 마디 9-14

마디 15-22까지는 주제를 마무리 짓는 부분으로, 피아노 상성부에서는 16

분음표 사용을 통해 수평적으로 화음을 나타내고, 하성부에서는 화음을 통

해 수직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바이올린은 비교적 긴 음가

인 2분음표를 사용하여 화성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마디 15-18과 마디

19-22까지 ⅱ - Ⅴ 7 - ⅵ - Ⅰ 6 - ⅱ 6 - Ⅴ 7 - Ⅰ도의 화성 진행 이

두 번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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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1악장, 마디 15-22

(2) 연결구

연결구는 마디 22-42에 나타나며 C Major였던 조성이 딸림 조인 G

Major로 전조 되며 자연스레 2 주제의 조성을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대부

분의 고전 소나타 형식에서의 연결구는 1 주제와 2 주제의 발전으로 이루어

져 있지만, 이 곡에서는 연결구의 시작 부분인 22-23마디의 소재를 가지고

발전한다.

마디 22-26까지 피아노 상성부를 두 마디 단위로 나누어보면, 각각의 첫

음이 C-E-G 음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는 3도씩 상행하는 동형진행의 형

태를 보여준다. 계속해서 Ⅰ도로 진행되던 연결구는 마디 26부터 G Major

로 전조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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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1악장, 마디 22-29

마디 29-32에서는 두 번의 동형진행이 일어나며, ⅵⅣⅤ
ⅤⅤ도 부

속 화음을 이용한 반음계적 전조가 나타난다. 마디 35-42에서 두 마디 단위

로 Ⅰ도와 Ⅴ의 동형진행과 반복이 나타나는데, 이는 2 주제의 조성인 G

Major로 자연스레 바꿔 나가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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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1악장, 마디 29-42

(3) 2 주제

2 주제는 마디 43-59에 나타나며 G Major의 조성으로 진행된다. 마디 43

에서 나타나는 바이올린 선율에 짧은 도입과 함께 마디 44부터 피아노 상성

부의 새로운 선율 소재를 제시하며 시작한다. 또, 보편적인 고전주의의 소나

타 형식과 마찬가지로 1 주제와 대조적인 리듬, 화성, 조성 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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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48-49에서 바이올린과 피아노 하성부는 상행구조를 보이지만 피아노

상성부에서는 3도씩 하행한다. 이 역시 대조적인 면을 보여주며 고전주의의

형식미를 보여준다. 마디 52부터는 바이올린과 피아노 상성부의 성부 교환

을 통하여 주제를 반복하는데, 이는 두 악기가 주선율을 동등하게 주고받으

며 초기의 바이올린 소나타들보다 바이올린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보여준

다.

<악보 6>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1악장, 마디 43-59



- 13 -

(4) Codetta

Codetta는 마디 59-68까지이며 G Major의 조성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마

디 61은 마디 59를 재현하였기에 실질적인 Codetta는 마디 63부터이다. 마

디 63에는 새로운 리듬 형태가 등장하는데, 마디 1-2에서 나온 �♪의 리듬

과 피아노 상성부의 셋잇단음표 변형으로 보이는 리듬 형태가 나타난다.

Codetta는 마디 67-68에서 G Major의 으뜸화음으로 종결된다.

<악보 7>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1악장, 마디 59-68

2) 발전부

(1) 1 부분

1 부분은 마디 69-79까지이며 조성은 G Major로 진행된다. 또, 제시부의

연결구와 2 주제에서 사용되었던 음형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마

디 69-73까지의 피아노 하성부를 보면, G Major의 으뜸음을 중심으로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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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페달 포인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으뜸음을 지속해줌으

로써 마디 73-74에 나오는 Ⅰ,‐Ⅴ도로 가는 조성의 확립을 도와준다. 마디

75에서는 2 주제의 피아노 하성부에서 사용되었던 8분음표, 쉼표의 음형이

번갈아 가며 나오는 리듬 형태가 다시 나타난다.

<악보 8>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1악장, 마디 69-79

(2) 2 부분

2부분은 마디 79-92까지이며, 마디 78-79는 G Major와 같은 으뜸음조인

g minor, 마디 80은 g minor의 딸림음 조 관계인 d minor로 전조가 이루어

지는 악구이다. 바이올린이 선율을 연주하고 피아노에서 반주 형태가 나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디 90부터 상행하는 피아노 상성부의 음형을 바이

올린이 모방하며 동형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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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1악장, 마디 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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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연결구

재연결구는 마디 92-95까지이며 G Major로 진행된다. 이 악구에서는 한

마디 단위로 한 음씩 상승하는 동형진행의 형태를 띠며 진행되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재현부로 넘어가게 해준다. 또, 앞서 나왔던 2 부분의 전조적 화

성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악보 10>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1악장, 마디 92-95

3) 재현부

(1) 1 주제의 재현

1 주제의 재현은 마디 96-117까지이며, 보편적인 소나타형식의 발전부 형

식과 같이 제시부의 으뜸음 조인 C Major로 재현된다. 이 악구의 마디

96-105까지를 보면 제시부의 마디 1-10까지의 선율과 리듬 음형을 재현부

에 그대로 사용하여 재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마디 104부터 제시

부와는 다른 형태를 띠는데, 마디 104부터 112까지의 피아노 하성부의 C -

B♭- A♭- G 음으로 반음계적 순차 하행으로 진행, 마디 106-107에 세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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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 도미넌트(Secondary dominant 7th)화음, 마디 110-111에 독일 6화음

(German 6th)3)을 사용하여 제시부의 화성보다 좀 더 화려하게 재현되는 형

태를 가진다.

<악보 11>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1악장, 마디 104-112

(2) 연결구

재현부의 연결구는 118-124까지이며 G Major로 진행된다. 이 악구는 1

주제와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첫째로 재현부의 1주제 재현과 연결구의 총

마디 수는 29마디로, 1 주제와 연결구의 총 마디 수인 42마디보다 연결구가

축소되어 나타난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제시부의 1주제에서의 C Major의

3) 7화음의 제 1에서 증 6도를 가지고 있는 변화화음. 구성음은 ♭6–1–♭3–♯4이다. 딸림화

음의 해결을 할 때 ♭6과 ♭3의 음정이 완전5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래로 순차 병진행

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병행 5도를 모차르트가 시도했기 때문에 '모차르트 5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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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7 -Ⅰ도의 정격종지로 끝내며 연결구로 이어진 것과는 달리, 재현부에서

는 마디 118 한마디 안에서 G Major의 조성을 바로 보여주며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구로 넘어가는 특징이 보인다.

<악보 12>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1악장, 마디 116-124

(3) 2 주제의 재현

2주제의 재현은 마디 125-144의 첫 박까지이며 C Major로 진행된다. 마

디 141-143을 보면, 제시부의 2주제보다 3마디가 더 확장되어 재현되어 나

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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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1악장, 마디 137-144

(4) Codetta

Codetta의 재현은 마디 144-153까지이며, C Major로 진행된다. 이 악구에

서는 G Major로 진행되었던 제시부의 Codetta와는 조성만 다를 뿐, 같은

형태로 재현된다. 또, 재현부의 코데타는 전체적으로 Ⅰ-V 도의 반복을 통

하여 C Major를 강조하면서 진행되다가 마디 153에서 Ⅰ도로 마무리된다.

<악보 14>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1악장, 마디 14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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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악장 Andante sostenuto

제 2악장은 고전주의 소나타의 일반적인 형식인 안단테 형식을 사용하였

다. 모든 형식의 조성은 버금딸림음조인 F Major로 진행된다. 전통적인 고

전 시대 소나타 형식의 2악장이 딸림음조로 전조 되는 것과는 달리 이 작품

은 버금딸림음조로 시작되는데, 이는 느린 악장에서 긴장을 이완시켜주기

위한 기능적 화성의 역할을 한다.

피아노의 주제선율이 시작되며 바이올린이 그 주제를 이어받는다. Ⅰ, Ⅳ,

Ⅴ, Ⅵ 순서로 화성이 진행되며 복합 3부 형식인 A-B-A′-Coda로 구성되

어 있다. 2악장의 세부적인 구성과 조성은 다음과 같다.

형식 세부적인 형식 구분 마디 조성

A

a 1-8

F Major

b 9-16의 둘째 박

a′ 16의 셋째 박-22

B
c 23-30의 둘째 박

d 30의 셋째 박-34의 둘째 박

A'

a″ 34의 셋째 박 -42의 둘째 박

b′ 42의 셋째 박-50

a‴ 50의 셋째 박-62

Coda Coda 62-71

<표 3> 2악장의 형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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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부분

제 2악장의 A 부분은 마디 1-22까지이며 a-b-a′의 프레이즈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F Major로 진행된다. 악구 a는 마디 1-8까지이며 F Major로 Ⅰ

도로 시작된다. 마디 1-5까지의 피아노 상성부를 보면, 비교적 단순한 화성

형태인 Ⅰ, Ⅳ, Ⅴ, Ⅵ로 주제 선율이 나타나는데, 이를 받쳐주기 위해 바이

올린에서는 셈여림의 변화와 지속음 사용하여 오블리가토의 역할을 하고,

피아노 하성부에서는 알베르티 베이스 형태를 띤 셋잇단음표로 주제선율의

반주를 하며 선율을 더 돋보이게 도와준다.

<악보 15>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2악장, 마디 1-8

악구 b는 마디 9-16까지이며 F Major의 Ⅴ도로 시작된다. 이 악구의 마

디 12-16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같은 음형으로 연주되는데, p에서 fp 등과

같은 급격한 셈여림의 변화를 동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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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2악장, 마디 9-16

악구 a′는 마디 16-22마디까지이며 악구 a와 같이 F Major Ⅰ로 시작된

다. 또,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동일한 음형으로 연주되는 점이 악구 b와 동일

한 특징을 가진다. 마디 18의 셋째 박부터 악구 a의 후반부를 확대하여 나

타난 점을 볼 수 있고, 여기서부터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같은 음형을 반복

하며 진행되다가 마디 21의 셋째 박에서 Ⅴ-Ⅰ도로 종지된다.

<악보 17>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2악장, 마디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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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 부분

제 2악장의 B 부분은 마디 23-34의 둘째 박까지이며, F Major로 진행되는

악구 c와 d로 나뉜다. 이 부분에서는 바이올린이 주선율을 담당하고 피아노

상성부에서 16분음표의 음형으로 분산 화음이 연주되고, 하성부에서는 순차

상행과 하행을 하며 선율의 반주 역할을 한다. 이 B 부분에서의 피아노의

하성부는 곡의 분위기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악구 c인 마디 23-30에서

2도 순차 상행, 하행을 통해 바이올린 주선율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또, 악구 d인 마디 30의 마지막 박부터는 한 옥타브씩 상행 동형진행하며 B

♭음에 도달한 후, Ⅴ7도의 반종지로 마무리된다. 이는 곡에 긴장감을 주기

위한 설계로 보인다.

<악보 18>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2악장, 마디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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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부분

제 2악장의 A′ 부분은 마디 34의 셋째 박-62까지이며, F Major로 진행

된다. A′ 부분은 a″-b′- a‴의 프레이징으로 진행되며, A 부분에서 쓰

던 음형들이 변형되어 재현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으로는, A 부분의

피아노 파트에서 등장하던 선율이 A′ 부분에서는 바이올린의 선율로 나며

A 부분에서 성부 교환이 된 형태로 재현되어 나타난 점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두 악기의 동등한 위치를 나타내주며, 이전의 소나타들보다 더

진정한 의미로서의 이중주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악보 19>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2악장, 마디 35-42

악구 a″인 마디 53에서부터 피아노의 상성부와 바이올린이 유니즌으로

연주되며 순차 상행하며 동형 진행되는데, 이는 마디 61까지 긴장감을 지속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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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2악장, 마디 53-61

4) Coda

제 2악장의 Coda는 마디 62-71까지이며, F Major로 진행된다. Coda의 피

아노의 상성부를 보면, 2악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셋잇단음표의 음형으로 F

Major의 근음인 F 음을 반복한다. 이는 피아노 상성부가 페달 포인트의 역

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디 62-68 첫 박까지에 서는 바이올린과 피아노

의 성부 교차가 이루어지며 선율을 주고받으며 진행된다. 이후, 마디 69에서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셋잇단음표를 함께 연주하며 pp의 셈여림으로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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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2악장, 마디 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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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3악장 Rondo Allegro

제 3악장은 론도 소나타(Rondo Sonata)형식을 사용하였다. 1악장과 같이

C Major로 진행된다. 그런데, 이 악장을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

을 담고 있는 론도 소나타라는 음악 형식 때문이다. 이 악장은 보편적인 고

전 시대의 론도 소나타와 달리 재현부에서 A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이는

A 부분의 빈번한 사용을 자제하여 단조로움을 피함이기도 하며, 특정한 형

식에 얽매이지 않고, 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음악 전통을 넘어서서 자유로운

자신의 음악을 구사하려는 모차르트만의 시도이다. 3악장의 세부적인 구성

과 조성은 다음과 같다.

<표 4> 3악장의 형식 구조

형식 세부적인 형식 구분 마디 조성

제시부

A 1-16 C Major

B 17-53 G Major

A 54-69 C Major

발전부 C 70-99 a minor-F Major

재현부
B′ 100-136 C Major

A 137-152 C Major

Coda Coda 153-167 C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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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부

제시부의 A 부분은 마디 1-16까지이며, C Major로 진행된다. 마디 1-4의

피아노의 상성부에서 먼저 주제 선율이 나타나고, 이 선율을 마디 9-12에서

바이올린이 이어받아 그대로 반복한다.

<악보 22>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3악장, 마디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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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부분은 마디 17-53까지이며, C Major의 딸림음조인 G Major로 전조

되어 진행한다. 마디 17-20에서 피아노의 상성부가 반음계적 진행을 하며

조성을 확립해주는데, 이는 2 주제로 넘어가는 도입부의 역할을 해준다.

<악보 23>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3악장, 마디 17-24

마디 25-32에서 4마디 단위로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성부 교환이 나타나

고, 이를 통해 주제를 반복시킨다. 바이올린이 선율을 가지고 있는 마디

25-28부분은 G Major로, 피아노가 주제를 반복하는 마디 29-32는 관계 조

인 g minor로 전조 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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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3악장, 마디 25-32

마디 33-48의 첫 박까지를 보면, 8마디 단위로 피아노 상성부와 바이올린

의 성부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디 48의 셋째 박-49에서 바

이올린과 피아노 모두 8분음표의 스타카토 음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마디

50의 셋째 박-51에서 반복되며 연주되고, 마디 53에서 B 부분이 마무리된

다. 또, 마디 54-69까지는 앞의 A 부분이 그대로 재현되어 C Major 조성으

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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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3악장, 마디 33-59

2) 발전부

발전부의 C 부분은 마디 70-99까지이며, C Major의 나란한조인 a minor

로 전조 되어 진행된다. C 부분은 앞의 A 부분과 B 부분의 주제들과 다른

새로운 주제가 나타난다. 마디 70-77에서 4마디 단위로 성부가 교차하는데,

제시부의 마디 25-28에 나왔던 ♪♩의 음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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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3악장, 마디 70-77

마디 78-81에서는 2마디 단위로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동형진행과 반복이

나타난다. 바이올린과 피아노 하성부를 수직적으로 보면, 3도 병진행을 볼

수 있고, 수평적으로 보게 되면, 장 2도의 하행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디

82-85에서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음형으로 마디 85의 A음까지 순차

상행하면서 긴장감을 준다.

<악보 27>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3악장, 마디 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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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86-91은 연결구의 역할을 하며 앞의 a minor에서 F Major로 전조

되어 새로운 주제를 나타낸다. 마디 92-99에서는 4마디 단위로 반복되는데,

바이올린의 트릴을 동반한 순차 상행과 피아노의 새로운 리듬 음형을 사용

하여 새로운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악보 28>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3악장, 마디 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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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현부

이 곡의 재현부에서는 보편적인 론도 소나타 형식 재현부(A+ B′+A)와는

다르게, 첫 번째 A가 생략된 형태로 나오며, 청중의 기대를 좌절시킨다. 재

현부의 B′ 부분은 마디 100-136까지이며, 발전부의 F Major에서 C Major

로 전조 되어 진행된다.

마디 100-103까지를 보면, 제시부의 B 부분인 마디 17-20과 같이 도입부

의 역할을 한다. 또, 앞에서 피아노의 반음계적 진행을 보여 준 것과는 달

리, 마디 100에서 나타나는 피아노 상성부의 진행을 다음 마디에서 바이올

린이 4도씩 동형 진행하며 모방한다. 마디 137-152의 A 부분은 제시부의 A

부분과 같은 C Major 조성으로 그대로 재현되어 나타난다.

<악보 29>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3악장, 마디 100-103



- 35 -

4) Coda

Coda는 마디 153-167까지이며, C Major로 진행된다. 바이올린에서 C

Major의 근음인 C 음이 지속적으로 강조된다. 마디 160부터 앞에서 강조하

던 C 음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바이올린의 선율에서 더블스톱을 사용한다.

<악보 30>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3악장, 마디 153-167

뒤따르는 3장은 18세기의 보편적인 감정 표현 양식인 토픽 이론에 대한

논의이다. 먼저, 토픽 이론이 무엇인지 알아본 후, 래트너의 토픽 분류를 참

고하여 모차르트《바이올린 소나타 K. 296》의 1악장에 나오는 토픽을 소개

하고자 한다. 이후 이러한 정의를 적용하여 실제 작품을 분석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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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18세기의 관용어법(topic)

1. 토픽의 유래

모차르트를 비롯한 18세기 작곡가들은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감정 등을 음악에 표현하여 청중과 교감하고 소통하였다. 그들은 소통을 위

한 방법으로 그 당시 널리 사용되고 있던 음악적 관용어법(Conventional

idioms)4)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미국의 음악학자 래너드 래트너(Leonard

Ratner)가 ‘토픽’(topic)이라고 지칭하였다.5)

래트너는 그의 저서 �고전음악: 표현, 형식 그리고 양식�(Classic Music:

Expression, Form and Style)에서 토픽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며 정의하였지

만 그의 토픽 이론은 그저 다양한 종류로 분류되어 소개되는 정도의 역할이

었다. 이를 그의 제자인 앨런브룩(Wye Allanbrook)과 아가우(Kofi Agawu)

가 이전의 토픽 이론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더 많은 토픽의 종류

를 분류하여 이론의 범위를 확장하며 토픽 이론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앞에 언급된 이론가들이 토픽 이론의 토대를 다졌다면, 이후 해튼(Robert

Hatten)과 모넬(Raymond Monelle)에 의해 토픽의 단순한 분류, 분석 작업

에서 나아가 그 토픽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며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

해 연구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6) 또, 토픽 해석에 대한 주관적 개입을 구

4) 권송택, "서양 고전주의 음악의 관용적 표현 양식", VoL. 0 No. 13 (서울: 음악과 문화,

2005), 89-124.

5) Leonard G. Ratner, Classic Music : Expression, Form, and Style (New York: Schimer

Books, 1980), 9; 권송택,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G장조 K. 453』, 10.

6) Wye Allanbrook (미국의 음악학자 : 당시의 사회적 춤에 영향 받았다는 것을 증명) Kofi

Agawu (아프리카계 미국 음악학자 : 주제 이론, Schenkerian 분석), Robert Hatten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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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허용하고 토픽들의 역사적인 변천 과정과 그 기원을 찾아 해석하

며 토픽 이론을 발전시켰다.7) 앞에서 언급한 토픽 이론 학자들과 토픽 이론

의 발전 과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8)

<그림 2> 토픽 이론가들과 토픽의 발전과정

고전주의 음악을 이해하는 중요한 분석 도구로서의 토픽 이론은 래트너에

의해 일련의 개별 토픽 즉, 사랑방드, 미뉴엣과 같은 춤(Dance forms) 토픽,

사냥 음악, 노래하는 스타일(Singing style)등과 같은 특정한 양식(Style) 토

픽 등으로 분류되고 유형화되었다. 다음은 미국의 음악학자 코피 아가우

(Kofi Agawu)가 분류한 27개의 토픽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9)

음악학자 : 주제, 제스처), Raymond Monelle (영국의 음악학자, 작곡가 : 주제, 음악적 의

미)

7) 이지연, "기호로서의 음악: 토픽 이론의 개념, 적용 그리고 비판" Vol. 13 No. 1 (서울: 이화

음악논집, 2009), 53.

8) Nicholas McCay, “On Topics Today,” Zeitschrift der Gesellschaft für Musiktheorie

4/1(2007): https://www.gmth.de/zeitschrift/artikel/251.aspx#fn_14

9) Kofi Agawu, Playing with Signs: A Semiotic Interpretation of Classical Music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30. 이후 아가우는 래트너의 토픽을 참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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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a breve Alla zoppa Amoroso Aria

Bourree Sarabande Cadenza
Sensibility

(Empfindsamkeit)

Mannheim

rocket
Fantasy French overture Gavotte

Strum und

Drang
Sigh motif Fanfare March

Minuet Musette Ombra Oprea buffa

Recitative Pastoral Brillant style Learned style

Singing style Hunter style Turkish music

<표 5> 래트너의 27개 토픽

여 61개의 토픽으로 확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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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픽의 종류

1) 춤에서 유래한 토픽

18세기는 그 어느 때 보다 사회적으로 춤에 관한 관심이 높았던 시기로

서, 전 시대보다 다양한 종류의 춤음악이 유행하였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유행으로 인해 고전시기 청중들에게 춤은 보편적인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았

다. 그리고, 당대 작곡가들은 청중이 쉽게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작

품에 춤 리듬을 사용하여 작곡하였다.

모차르트, 하이든, 베토벤과 같은 고전시기의 작곡가들은 수천 개에 달하

는 춤곡을 작곡하였는데, 이 춤곡은 대부분 작곡과 연주를 가르치는데 사용

되었다.10) 고전시대 음악을 접할 때, 당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토픽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춤에 대한 정보와 성격을 파악하여야 그 작품이 전달

하고자 하는 다양한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은 모차르트의 《Violin Sonata K. 296》에 등장하는 다양한 종류의

춤양식, 예를 들면, 뮤제트, 행직곡, 가보트 등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이

다.

10) 권송택,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G장조 K. 453』, (파주: 음악세계, 20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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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뮤제트(Musette)

뮤제트는 프랑스의 민속 악기인 백파이프를 지칭하기도 하며, 2박이나 3

박의 목가풍의 춤곡을 말하기도 한다. 이 토픽은 피아노의 하성부에서 긴

페달음(한음 또는 5도 도약음)을 사용하여 백파이프의 음형을 모방하고, 복

잡하지 않은 고요한 선율을 사용하여 청중에게 시골의 목가적인 풍경을 떠

올리게 하기에 농부와 같은 ‘하층 계급’의 성격을 갖는 춤곡이다.11)

<악보 31> 바흐 《뮤제트 BWV Anh.126》, 마디1-8

11) Johann G. Sulzer, Allgemeine Theorie der schönen Künste, 2nd ed., 4vols. (Leipzig,

weidmann, 1786-87), "Musette".; 권송택,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G장조 K. 453』, (파주:

음악세계, 20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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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진(March)

음악에서의 행진은 군인이나 귀족, 행렬 등의 행진이 있을 때 사용하는

반주용 음악을 말한다. 행진은 춤곡으로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은 어렵지만

인간의 움직임과의 관련으로 생각하여 춤곡의 범위를 넓혀 생각한다면 2박

춤곡의 중 가장 기초가 되는 춤곡으로 생각할 수 있다.12)

행진곡풍의 곡에서는 빈번한 점음표 리듬을 사용하는데 이는 점음표의 엇

박에 나오는 짧고 힘찬 리듬이 다음에 나오는 강박의 음에 활기를 주어 진

지하고 기운을 북돋는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13)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주로

느린 2박, 빠른 4박자를 갖춘 축제, 행사 음악 등에 사용된다.

12) Wye J. Allanbrook, Rhythmic Ges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45-6.

13) 권송택,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G장조 K. 453』, (파주: 음악세계, 2010), 20.



- 42 -

<악보 32> 요한 슈트라우스 1세 《라데츠키 행진곡 Op.228》, 마디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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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보트(Gavotte)

가보트는 정교하고 유쾌한 중간계층의 성격(di mezzo charactere)을 가진

2박 춤곡이다.14) 가보트는 일반적으로 보통 빠르기로 시작하는 4/4박자 형

태에서 2분음표 길이의 못갖춘마디로 시작하여 첫 번째 박이 아닌 세 번째

박부터 프레이즈를 시작하게 한다. 느린 템포와 빠른 템포로 모두 작곡 가

능하며 온화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토픽15)이다.

<악보 33> 생상스 《가보트 Op.23》, 마디1-10

14) Johann A. Scheibe, Der critische Musickus, 2nd ed. (Leipzig :1745), 126.

15) 권송택, "서양 고전주의 음악의 관용적 표현 양식", VoL. 0 No. 13 (서울: 음악과 문화,

2005),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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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식에서 유래한 토픽

양식에서 유래한 토픽은 18세기의 생활상과 격식을 반영한다.16) 당대 작

곡가들은 장소, 국가 또는 지역, 사회계층 등을 구분하고 분류하여 이에 상

응하는 다양한 음악적 토픽을 사용하였고, 개별 토픽들은 그것만이 지닌 고

유한 음악적인 특징들을 보여보고 있었다. 당대 사용되던 토픽은 <표 6>에

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분류될 수 있다.

분류 종류

연주장소별 분류 교회양식, 실내양식, 극장양식

사회계층별 분류 상류양식, 중류양식, 하류양식

나라별 분류 이탈리아양식, 프랑스양식, 독일양식

<표 6> 양식에서 유래한 토픽 분류

(1) 군대 및 사냥음악 양식(Hunting style, Military style)

군대 및 사냥 음악 양식은 18세기에 크게 유행하였다. 그 당시 귀족들의

선호하는 취미 중 하나로 사냥을 꼽을 수 있는데 그들의 사냥 활동에는 항

상 나팔소리가 동반되었다. 또 그들은 개인소유의 경비대를 가지고 있었는

16) 권송택,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G장조 K. 453』, (파주: 음악세계, 20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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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들의 행진에는 군악 드럼과 트럼펫 팡파레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팡파

레와 나팔소리 음형을 현악기, 목관악기, 건반악기 등으로 표현하였다.

<악보 34> 하이든 《교향곡 100번 ‘군대’》, 2악장, 마디 18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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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래양식(Singing style)

노래 양식은 모든 춤 리듬에 사용될 수 있으며 중간의 템포로 연주된다.

또, 음역이 비교적 좁은 서정적인 선율을 가지고 있기에 편안하게 노래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서정적인 선율의 반주에 알베르티 베이스, 반복되는

음표사용, 분산화음 등을 사용하여 서정적인 선율을 뒷받침한다.17)

<악보 35> 플로토 《마르타》, 3막, "꿈과 같이“, 마디 17-26

17) 권송택,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G장조 K. 453』, (파주: 음악세계, 20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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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려한 양식(Brillant style)

화려한 양식은 넓은 음역대의 선율로 구성되며 비르투오소적인 표현이나

격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빠른 악구들을 말한다.18) 이 양식은 코렐리, 비발

디, 스카를라티 등과 같은 이탈리아 작곡가들이 체계적인 반복과 동형진행

을 사용하면서 보편화 되었다. 기악음악에서는 경과구나 종지부분에 주로

사용되는 반면 소나타 형식에서는 발전부에 많이 사용되었다.19)

<악보 36>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D장조 K.136/125a》, 마디 1-13

18) Johann F. Daube, Anleitung Zur Erfindung der Melodie, (Vienna: Taubel, 1797-98), 10;

Koch, Heinrich C. Musikalisches Lexikon, (Frankfurt am Main: August Hermann, 1802).

272; Turk, Klavierschule, 115.

19) 권송택,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G장조 K. 453』, (파주: 음악세계, 20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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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랑스 서곡 양식(French overture)

프랑스 서곡 양식은 프랑스의 궁정 작곡가였던 륄리(Jean-Baptiste Lully:

1632-1687)의 발레 서곡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주로 프랑스의 루이 14세

치하였던 궁정과 극장에서 청중들과 연주자의 입장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 양식의 점음표 리듬에서 긴 음표는 기보 된 박자보다 조금 더 길게 연

주하고 짧은 음표는 더 짧게 연주하여 보다 더 날카로운 부점리듬을 사용하

고 주로 느린 템포로 연주된다. 이는 진지하고 엄숙한 행사용 분위기를 강

조하며 왕족의 권위를 나타내는 장엄한 느낌을 자아낸다.20) 후에는 전 유럽

의 기악 모음곡 교향곡, 극장 음악 등에서 사용되었다.

<악보 37> 바흐 《프랑스 서곡 BWV 831》, 마디 1-7

20) Koch, Lexikon, 1126-32; Jean-Jacque Rousseau, Dictionnaire de musique, (paris, 1768),

356.; 권송택,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G장조 K. 453』, (파주: 음악세계, 20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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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풍노도 양식(Strum und Drang style)

질풍노도 양식은 개인의 강렬한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양식으로, 낭

만주의의 초기 경향에 영향을 받은 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질풍노도 양식

은 몰아치는 리듬을 사용하여 흥분한 어조를 나타내고 빈틈없는 성부의 짜

임새, 단조화성과 반음계주의를 사용한다.21) 또, 스포르잔도, 전타음, 반음계

진행, 현악기의 트레몰로 등으로 질풍노도의 효과를 낸다.

21) 권송택,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G장조 K. 453』, (파주: 음악세계, 20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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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 모차르트 《교향곡 No. 40》, 1악장, 마디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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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정과다 양식(Empfindsamkeit Style)

감정과다 양식은 개인의 감정을 과다하게 표출하여 급작스럽고 빈번한 분

위기의 변화가 나타나는 겻이 특징이다. 감정과다 양식은 분산된 음형, 많은

장식음의 사용, 불협화음 등으로 곡의 분위기를 빠르게 전환시킨다. 특히 C.

P, E. 바흐(Carl Philipp Emanuel Bach, 1714-1788)의 건반음악에서 많이 사

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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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9> C. P. E. 바흐 《피아노 소나타 H.130 ; Wq.55/2》, 1악장, 마디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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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구적 양식(Learned style)

학구적 양식은 교회음악에서 자주 사용되는 양식으로 푸가 및 카논과 같

이 모방, 대위적인 기법을 사용한다. 이 양식은 절제된 장식음과 경과음, 보

조음, 그리고 계류음 중심을 사용하여 엄격하게 불협화음을 처리하였다. 또,

모든 성부가 동등한 중요성을 갖게 하는 폴리포니 형태로 작곡된다.22)

<악보 40> 바흐 《토카타와 푸가 D단조 BWV 565》, 마디 1-5

22) Heinrich C. Koch, Versuch einer Anleitung zur Composition Vol. 1 (Leipzig, 1793), 155.;

권송택,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G장조 K. 453』, (파주: 음악세계, 2010),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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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바이올린 소나타 K. 296》의 1악장 토픽 분석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언급한 래트너의 토픽 분류에 근거하여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K. 296》 1악장의 토픽 분석을 하고자 한다. 아래에서

논의되겠지만, 토픽 분석을 위해 2장에서 언급한 형식 분석을 다시 불러들

인다. <표 6> 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악장이 제시하는 1 주제, 2 주제

등의 음악 단위는 그것이 재연하는 다양한 음악적 토픽에 따라 분류된다.

1악장은 전체적으로 밝고 경쾌한 느낌의 행진곡풍으로 진행된다. 이 곡의

주제 선율에서 프랑스 서곡, 팡파레 음형, 노래 양식 등의 토픽을 사용하여

경쾌한 행진곡풍으로 곡을 이끌어 간다. 또, 코데타와 연결구와 같이 다음

형식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감정 과다 양식을 사용하여 곡의 분위기를 바

꾸며 단조롭지 않게 곡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보편적인 토픽을 사용하였던

18세기의 음악은 청중들에게 친근감을 주어 작곡가와 청중 간의 보다 수월

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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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세부적인 형식 구분 마디 토픽

제시부

1 주제 1-22의 첫 박

프랑스 서곡 양식,

팡파레 음형, 학구적

양식, 가보트, 노래 양식

연결구 22-42

뮤제트, 행진, 가보트,

프랑스 서곡 양식,

화려한 양식

2 주제 43-59 학구적 양식, 노래양식

코데타 59-68
질풍노도 양식,

감정과다 양식

발전부

1부분 69-79 행진, 뮤제트

2부분 79-92
감정과다 양식, 화려한

양식

재연결구 92-95 감정과다 양식

재현부

1주제 재현 96-117

프랑스 서곡 양식,

팡파레 음형, 가보트,

학구적 양식, 노래 양식

연결구 118-124
화려한 양식, 프랑스

서곡 양식

2주제 재현
125-144의 첫

박
노래 양식, 화려한 양식

코데타 재현 144-153 화려한 양식, 행진

<표 7> 1악장의 형식과 토픽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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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부

<악보 41>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1악장, 마디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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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2까지를 보면, 피아노의 하성부와 바이올린에서 프랑스 서곡 양식

의 음형(�♪)이 세 번 연속 동형진행(Sequence)하며 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음형은 주로 행사 음악에 쓰이며 느린 행진곡 템포로 사용되지만,

이 곡에서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연주되며 경쾌한 행진곡의 느낌으로 연주

된다.

마디 1-2에서 프랑스 서곡 음형이 나온 후, 마디 3의 피아노 상성부에 익

살스러운 느낌을 주는 팡파레 음형을 등장 시켜 앞에 나왔던 프랑스 서곡

양식의 경쾌한 분위기를 지속시켜준다. 같은 방식으로 마디 5-8에 반복하여

주제 선율을 강조한다.

마디 9-14에서는 피아노 상성부와 바이올린의 음형이 모방 대위 적으로

진행하는데, 이는 학구적 양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또, 비교적 좁은 음역의

선율을 사용하고 있음으로 노래 양식의 성격도 갖는다. 노래 양식은 어떠한

춤 리듬과 함께 사용23)될 수 있는데, 이 곡에서는 마디 9의 바이올린 선율

에서 등장하는 즐거운 분위기의 전형적인 가보트 춤곡 양식과 함께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피아노 하성부는 알베르티 베이스를 사용하여 선율

을 받쳐주는 반주의 역할을 한다.

23) 권송택,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G장조 K. 453』, (파주: 음악세계, 20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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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1악장, 마디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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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2-24의 피아노 상성부에는 행진곡풍의 부점리듬이 나오는데 점음

표 다음에 나오는 짧은 음가가 기운찬 느낌을 준다. 이 리듬은 주로 느리게

알라브레베로 사용되지만, 모차르트는 빠른 박자에서 사용하여 가볍게 연주

될 수 있게 하였다. 마디 22의 피아노의 하성부에서는 C 음 중심의 페달 포

인트가 나타나고 마디 24의 바이올린은 C 음을 지속한다. 이는 나른한 시골

풍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뮤제트 춤 양식이다.

마디 29-32까지의 바이올린 선율에서는 가보트 춤곡 리듬이 나오며 마디

33에서 프랑스 서곡 양식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며 곡이 이어진다. 마디

33-36까지 이어지는 프랑스 서곡 양식은 f로 연주되는데, 이는 마디 37에서

40에 나오는 화려한 양식을 p로 연주하게 하여 분위기를 대비 시켜 반전을

준다. 또, 마디 41에 트레몰로와 크레셴도를 사용하여 제 2 주제를 f로 시작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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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3>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1악장, 마디 43-59

마디 52에서는 바이올린 음형과 피아노 상성부의 성부가 교차하며 학구적

양식이 나타난다. 또, 마디 48-49의 피아노 상성부와 마디 56-57의 바이올

린에서는 비교적 긴 음가를 사용하는 서정적인 선율을 가진 노래 양식을 찾

아볼 수 있다. 이는 빠른 음형들에서 느껴지던 긴장감을 해소 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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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4>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1악장, 마디 59-68

마디 60부터는 한마디 간격으로 p에서 f로 바뀌며 분위기를 빠르게 변화

시키는 감정 과다 양식이 나타난다. 또, 마디 61과 63에서는 몰아치는 듯한

16분음표 음형을 사용하여 질풍노도 양식도 함께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감정 과다 양식과 질풍노도 양식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긴장감과 강렬한 감

정을 동시에 나타냈다.



- 62 -

2. 발전부

<악보 45>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1악장, 마디 68-79

발전부의 1 부분은 제시부의 연결구에서 사용했던 음형이 G major로 전

조 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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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6>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1악장, 마디 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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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78-79는 g minor, 마디 80은 g minor의 딸림음조 관계인 d minor로

전조 되며, 개인적인 강렬한 감정과 낭만적인 표현을 하는 감정과다 양식24)

이 드러난다. 또, 마디 90에서 재연결구로 가기 전 화려한 양식을 사용하여

분위기를 완화시킨다.

<악보 47>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1악장, 마디 92-95

재연결구 피아노 상성부에서는 한 마디 단위로 동형진행이 이루어지며 2

부분에서 진행되던 감정과다 양식의 화음이 완화되어 자연스럽게 G Major

로 전조 되면서 사라진다.

24) 권송택,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G장조 K. 453』, (파주: 음악세계, 201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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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현부

<악보 48>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1악장, 마디 96-117

재현부는 제시부의 1 주제와 같은 주제, 선율, 그리고 리듬을 사용한다. 반

면, 화성적인 면에서는 독일 6화음과 같이 훨씬 다양한 화성을 사용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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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9>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1악장, 마디 118-124

마디 112-123까지 바이올린에서는 2분음표를 사용하여 비교적 느린 음가

를 가진 선율이 나타나는데, 이는 노래 양식의 성격을 보여준다. 또, 피아노

의 하성부에서는 반복되는 음형을 사용하여 바이올린의 선율을 받쳐주며 반

주의 역할을 한다. 마디 118부터는 피아노 상성부가 16분음표 음형으로 화

려하게 진행되며, 마디 123에서는 바이올린의 트레몰로로 화려한 양식을 이

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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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0>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1악장, 마디 125-144

마디 141에 바이올린의 두 번째와 네 번째 박에 나오는 C 음을 꾸밈음과

트릴로서 꾸며주어 단조롭지 않게 하였다. 이는 화려한 양식의 성격을 드러

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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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1> 모차르트 《Violin Sonata K. 296》, 1악장, 마디 144-153

마디 145에 등장하는 피아노 상성부의 16분음표로 구성된 음가를 마디

147에서 바이올린이 이어받으며 화려한 양식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또, 마

디 148부터는 피아노 상성부와 바이올린의 선율에서 나오는 꾸밈음의 사용

하고, 마디 150부터는 크레셴도를 사용하여 끝까지 화려함을 잃지 않으며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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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논문은 모차르트《바이올린 소나타 K. 296》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기술할 것인가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다루었다. 우선, 곡의 형식 분

석을 통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그 후 래트너의 토픽 분석이론을 바

탕으로 이 작품에서 토픽이 어떠한 방식으로 등장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형

식 분석과 어떤 측면에서 보완될 수 있는지 보이는 것이고자 한 것이다.

먼저, 제 1장에서는 모차르트《바이올린 소나타 K. 296》의 형식을 분석하

였다. 이 작품은 총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악장은 Allegro vivace

의 소나타 알레그로 형식으로 구성되었고, 제 2악장은 Andante sostenuto의

복합 3부 형식이다. 제 3악장은 Rondo allegro의 론도 소나타 형식으로 이

루어져 있다.

제 2장에서는, 모차르트《바이올린 소나타 K. 296》1악장에서 사용되는

토픽을 분석하였다. 이 곡에서는 주로 프랑스 서곡, 학구적, 노래, 질풍노도,

감정과다, 가보트, 뮤제트, 행진 양식 등의 토픽이 사용되었는데, 이 토픽들

은 서로 결합하고 대비되는 등 다양한 변화를 하며 본질적인 토픽의 성격과

는 다르게 모차르트만의 토픽을 구사함으로써 음악적 다채로움을 만들어 내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 3장에서는, 이러한 토픽들이 이 곡의 제 1악장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를 분석하였다. 제시부에서는 주로 빠른 템포의 프랑스 서곡의 점음표 리듬

과 팡파레 음형, 행진 등의 토픽을 사용하여 절도 있고 규칙적인 움직임, 경

쾌하고 유머러스한 분위기를 나타낸다. 발전부에서는 제시부와 마찬가지로

경쾌한 분위기를 이어가다 2부분에서 감정과다 양식과 단조로의 전조를 통

하여 분위기의 전환 시킨다. 재현부는 제시부와 비슷한 음형을 가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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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독일 6화음 같은 더 다양한 화음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진행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모차르트《바이올린 소나타 K. 296》에서는 경쾌한

행진곡풍의 분위기를 위해 빠른 템포에서 프랑스 서곡 양식, 행진곡 양식을

사용하여 본래 가지고 있는 성격보다 더 경쾌한 느낌을 표현하려는 모차르

트의 의도를 알 수 있었고, 또, 개별적인 토픽의 사용뿐만 아니라 기존 토픽

들의 결합과 대비, 대조를 통하여 모차르트만의 개성적인 토픽을 사용을 통

해 그만의 개성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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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pic Analytic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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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a topic analysis study on Mozart's violin sonata K. 296.

The 18th century valued sympathy between composers and audiences.

For that reason, composers thought that the audience should be able to

easily recognize their's the message, emotions, and the unique originality.

American music theorist Leonard Ratner defined the expressions of the

universal emotions of the time used in classical music as the term

"topic." In addition, the types of topics were systematically classified to

provide the basis for future development of 'topic theory'. Since Ratner,

the scope of the Topic Theory has been expanded and developed by

musicists such as Wye Allanbrook, Kofi Agawu, Robert Hatten, and

Raymond Monelle. In addition, it became a popular theory among

composers and theorists of that time as it entered the late 18th century.

The first movement of Mozart Violin sonata K. 296 has topics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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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nch overture, Learned style, Singing style, Strum und Drang,

Sensibility, Gavotte, Musette, and Marching. Mozart used one or more of

these topics together and made various changes to create musical

diversity. If the performer understands these topics, they will be able to

play more lively. Finally, I hope that this study will help us find the

direction of th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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